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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결정한다 !
- 美ㆍ日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시사점

■ 국내 제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속 美ㆍ日 제조업 경쟁력 강화 노력 가속

한국 제조업의 위상이 정체되면서 제조업 경쟁력 순위가 하락하는 등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의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총액 대비 비중과 세계 제조업 수출시장 점유율이
정체되면서,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순위가 2010년 3위에서 2013년 5위로 하락한 것이다. 이에 반
해, 여전히 세계 최고 경쟁력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 오바마노믹스, 아베노믹
스를 앞세워 국가차원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미국은 법인세 개편, 제조업 혁신 연구소 설립, 에너지 개발
에 따른 연관 제조업 활성화 전략 등을 중심으로, 일본은 6대 산업재흥전략과 법인세율 개편을
중심으로 제조업 발전의 기반을 확립해 나갈 전망이다.

■ 韓美日 제조업 경쟁력 비교

요소투입, 가격 경쟁력, 제조업 생산성, 기술 경쟁력, 사업 환경 등 크게 5개 부문을 대상
으로 韓美日 제조업 경쟁력 요소들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빠르게 개
선되면서 미국과 일본에 비해 뛰어난 부문도 있는 반면, 악화되거나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하여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첫째, 요소투입 부문에서 한국은 최근 제조업 투자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미국과 일본은 빠
르게 회복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한국과 일본의 순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순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둘째, 가격경쟁력에서는 한국의 시간당 임금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 단위노동비용 지수는 가장 높아 가격경쟁력 약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이 상승하면서 달러화와 엔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최근 한국의 대내외가격차도 상승하면서 한국의 가격경쟁력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셋째, 생산성 부문에서는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1인당 수출액이 가
장 높지만, 제조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액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 매
출액 영업이익률도 2011년 들어 미국이 한국을 역전했고, 일본은 2012년 4/4분기부터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넷째, 과학기술 경쟁력에서도 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규모와 수출액 대비
중ㆍ고 기술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지만, 전반적인 과학ㆍ기술 인프라 경쟁력, 기술무역 수지
비, 삼극특허건수, 對 OECD R&D 집중 산업 수출 시장 점유율 등에서 대부분이 미국과 일
본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다섯째, 사업 환경에서는 규제, 노동시장, 인프라의 지표들
중 한국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부문도 있으나,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비해 열위에 있어 한
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종합평가 및 시사점

향후, 미국과 일본 제조업 경쟁력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국가 경쟁력 하락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적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규제 및 세제 등
을 기업 친화적 방식으로 전환하며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가정신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가격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 안정성 확보 방안과 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셋
째,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확대를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기술경쟁력 제고, 부품 · 소재 산
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미국과 일
본의 보호무역주의 초래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 시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주요국들의 성공사례 활용이 필요하다.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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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액 대비 韓美日 비중 > < 세계 제조업 수출액 대비 韓美日 비중 >
(%) (%)

자료 : UN, National Accounts Main Aggregates
Database.

주 : 1. 명목달러기준임.
2. 212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총액 대비 각국의

제조업 부가가치액 비중임.

자료 : WTO.
주 : 제조업 부문 수출총액 대비 각국의 제조업

수출액 비중임.

1. 국내 제조업 경쟁력 약화 우려

○ (정체된 한국 제조업의 위상) 한국 제조업의 위상이 정체되면서 제조업
경쟁력 순위가 하락하는 등 향후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

- 한국의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총액 대비 비중과 對 세계 제조업 수출 시
장 점유율이 최근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제조업 위상도 하
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에 비해 높은 수준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총액 대비 한국의 비중은 2000년 2.6%에서 2005년

2.9%까지 상승하였으나, 2012년에 2.8%로 소폭 하락
․한국의 對 세계 제조업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3.3%에서 2012년 4.0%로 0.7%p
상승하였으나, 최근 4년간 對 세계 제조업 수출 점유율이 4.0%대 전후로 정체

․미국과 일본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2000년 28.9%, 19.3%에서
17.0%, 9.9%로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한국과의 격차는 큼

․미국과 일본의 제조업 수출 비중도 각각 2000년 13.8%, 9.6%에서 8.8%,
6.2%로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한국보다 1.5배∼2배 높은 수준임

- 더욱이, 세계 컨설팅 업체인 딜로이트(Deloitte)와 미국 경쟁력 위원회
(Council on Competitiveness)에서 발표한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의 순위는 2010년 3위에서 2013년 5위로 하락

○ (미국과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여전히 세계 최고 경쟁력 수준을 보
유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국
내 제조업 경쟁력 위축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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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美ㆍ日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

○ 국내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경제부흥을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

① 미국

○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배경

- 중국 등 신흥국의 임금상승 및 통화강세

․최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사회 인프라,

노동 생산성까지 고려한 인건비 축소

- 미국의 실업률 완화 및 중산층 복원 등을 위한 제조업 중요성 증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4년간 1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함으로써 실업난 해소와 중산층 복원에 기대

-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 및 연관 산업 시너지 효과

․미국 내 셰일가스 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여 석유화

학, 철강, 기계 등 제조업 전반에 걸친 생산비용 절감

○ 주요 정책 내용 : 법인세 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이전을 장려, 제조업

혁신 허브 증설, 에너지 기술 개발, 수출 확대 정책 등의 전략을 통해 미국

산업 경쟁력(제조업)을 제고

- 법인세 개편 : 2012년 대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인하한다고 공

약한 바 있으며, 법인세 인하를 포괄적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세율 인하와 조세관련 비용 축소

및 조세체계의 간소화 등을 통해 미국 내에서의 투자 및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법인세제 개편의 목적

- 제조업 혁신 허브 :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혁신을 위해 제조업 혁신연구소

건립 추진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연두교서에서 제조업 혁신 허브를 증설하여 이들

지역이 첨단기술의 메카로 성장하도록 장려하는 등 경제성장을 야기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을 역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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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부 내 용

법인세 개편안

- 수십 가지에 이르는 세법상의 허점(Loopholes)을 수정하
고, 법인세율 35%에서 28%로 인하

- 제조업에 대한 실효 세율이 25%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더 많은 R&D와 청정 에너지 생산 확대를 지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신고 절차 축소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해외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한 반면 국내로 이
전 하는 기업에게 새로운 인센티브 제공
ㆍ해외 소득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Minimum

Tax)을 부과하여, 해외 소득을 국내 유입 전환 촉진

제조업 혁신 연구소 설립
- 미국 제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위해 정부, 기업, 학교간
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향후 10년간 45개의 제조업 혁
신 연구소 건립 추진

청정에너지 투자 - 청청에너지 개발에 79억 달러 펀딩 조성, 에너지 부문의
새로운 기업 건설과 고용 창출 기대

- 첨단기술발전지원정책 : 차세대산업환경에서도글로벌경제절대강자인미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전략

ㆍ산업-학계-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산업 발전을 이끌 첨단 제조업 전

략을 수립해 나가기 위한 '첨단제조 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위원회'를 2012년 7월 발족

ㆍ제조업 혁신을 위한 국가네트워크(NNMI :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1)를 수립하여 美 제조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꾀함,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회계연도 예산에 10억 달러를 배정

- 청정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 : 미래의에너지원에대한투자를확대하여

글로벌 에너지 기준을 선점하고 첨단 제조업 발전의 기반을 확립함2)

ㆍ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가장 유망한 분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강조

ㆍ청정에너지 연구개발 투자 증대, 민간부문과 파트너십 확대, 청정에너지 공급

체인 분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제조업 지원(CEMI : Clean

Energy Manufacturing Initiative)’을 마련함3)

< 오바마 미국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

주 : White House, 2013년 7월 30일 ‘A Better Bargain for the Middle Class’ 연설문 내용 요약.

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Obama Administration's Proposal to Establish a National 

Network to Manufacturing Innovation」. 2013년 6월. 

2) The White House. 「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 2013년 6월.

3) US Department of Energy. "Energy Department Launches New Clean Energy Manufacturing Initiative". 

201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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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본

○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배경 : 아베노믹스의 3대 전략의 일환

- 아베노믹스 추진 배경

ㆍ잃어버린 20년 : 1991년 버블 붕괴 이후 21년 간 실질 GDP 연평균 성장률

은 0.8%, 실질 GNI는 동 0.6% 성장에 그침

ㆍ디플레 지속 : 1997년을 제외하면 1995~2012년까지 20년 간 디플레 지속

ㆍ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심화 : 장기 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 및 소비

의욕 저하, 산업공동화 진행 속 신흥국 대두 등으로 산업경쟁력 약화, 저출

산ㆍ고령화 심화, 동일본대지진(2011년 3월)에 따르는 전력문제 악화, 국가

부채 급증 등에 의한 재정 여력 악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

- 아베노믹스 목표

ㆍ성장력 복원을 통한 장기 경기침체 극복과디플레이션탈출로 일본경제를 재생

시키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목적

ㆍ이를 달성하기 위해명목 GDP 3%, 명목물가상승률 2%를 정책목표로 제시

- 아베노믹스의 3대 전략 개요

ㆍ대담한 금융정책 : 대규모양적완화와 이를 통한 엔저유도로 투자와 소비,

수출 촉진

ㆍ기동적인 재정정책 : 2013년 1월 11일 아베내각 발족 17일 만에 13.1조 엔에

달하는 추경 편성

ㆍ산업 경쟁력 강화 : 2013년 6월 14일 ‘일본재흥전략(JAPAN is BACK)’ 속에

‘일본산업재흥플랜’을 제시. 단, 정책 방향은 결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8월 이후에 본격 발표 예정4)

4) 日本 内閣府, 日本経済再生に向けた緊急経済対策, 2013年 1月 11日; 日本 内閣府, 安部内閣の経済財政政策の

これまでの成果, 2013年 6月 13日, 日本 内閣府, 日本再興戦略ーJAPAN is BACK, 2013年 6月1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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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경쟁력 강화 주요 정책 :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은 지난 6월
14일 6대 전략 37개 과제로 구성된 산업재흥플랜을 제시, 올 8월 이후부터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될 전망

- 산업재흥플랜의 구성 : ① 긴급구조개혁프로그램(산업신진대사 촉진), ② 고용
제도개혁 및 인재력 강화, ③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추진, ④ 세계최고수준의 IT
사회 실현, ⑤ 입지 경쟁력 강화, ⑥ 중소기업 및 소규모사업자의 혁신 등 6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총 37개 세부 과제로 구성

- 구체적 정책 마련 시기 : 대부분의 정책들이 올 8월 이후 본격화될 전망

○ 법인세 개편

- (법인세 인하) 동일본대지진 이후 2014년까지 적용되는 부흥특별법인세를 포
함해도 38.01%로 유럽 선진국 등보다도 높음, 아베 총리는 법인세율을 25∼
3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을 발표

- (벤처 투자 기업 법인세 감면)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3대 축
인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벤처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창
업을 활성화하고, 산업의 역동성을 살리려는 목적

< 산업재흥플랜 6대 전략별 정책 방향 및 목표 >

6대 전략 주요 정책 목표
①긴급구조개혁프로그램

(산업신진대사촉진)
- ‘긴급구조개혁기간’ 설정: ‘13~’17년동안과소투자, 과잉규제, 과당경쟁해소
- ‘산업경쟁력강화법안(가칭)’ : 올 9월까지 방침 결정

②고용제도개혁및
인재력강화

- ‘전원참가형사회’의구축 : 20~64세인구취업률 ‘12년 75%→’20년 80%
- ‘대기아동제로’ 추진 : ‘13~’17년동안 ‘대기아동해소가속화플랜’ 실시

· ‘14년까지 20만명, ’17까지 40만명규모의보육시설신규확보

③과학기술
이노베이션추진

- ‘과학기술창조입국’ 부활을 위한 지적재산전략 및 표준화전략 추진
을 통해 ‘17년까지 WEF 세계 이노베이션순위 1위 달성
· ‘총합과학기술회의’의사령탑기능강화
· 과학기술이노베이션선순환창출 : 출구지향형연구개발및제도개혁추
진, 민간연구개발촉진, 오픈이노베이션전개가속등

④세계최고수준의
IT사회실현

- ‘세계최첨단IT국가창조선언(’13년 6월 14일)’ 강력 추진
- 관련 규제 및 제도개혁 철저, 정보통신·보안·관련 인재 기반 정비

⑤입지경쟁력강화

- 에너지환경제약 해소 등을 통한 산업기반 강화와 동시에 일본 및
도시 경쟁력 제고
· ‘20년까지 세계은행비즈니스환경순위 ‘12년 15위→’20년 3위 내 진입,
세계도시종합순위도쿄 ‘12년 4위→’20년 3위목표

· ‘독점금지법’ 조기개정을통해공정거래위원회의심판제도폐지
· ‘국가전략특구’ 창설 : 국가성장전략을근거로총리주도로추진하되, 관련
규제와제도개혁을강력추진하는한편이에상응한조세제도마련

⑥중소기업및
소규모사업자의혁신

- 420만 중소기업과 소규모사업자의 일본 제조업 부활 주역화
· 개·폐업률상승 : 4.5%(‘04-’09년평균)→10%대. 단, 개업률이폐업률을상회
· 흑자중소기업및소규모사업자수확대 : ‘12년 70만개→’20년 140만개
· ‘17년까지 1만개사해외진출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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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韓美日 제조업 경쟁력 비교

1) 제조업 경쟁력 비교 기준

○ 딜로이트 & 미국 경쟁력 위원회, UN 등 주요 기관이 발표하는 글로벌 제

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활용된 지표들을 바탕으로 크게 5개 부문으로 나누

어 한미일 제조업 경쟁력을 비교

- 요소 투입, 가격 경쟁력, 제조업 생산성, 기술 경쟁력, 사업 환경 등 5개

부분을 나누어 한미일 제조업 경쟁력을 비교

․요소투입은 제조업 부문의 설비투자와 외국인 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규모

․가격 경쟁력은 실질실효환율, 대내외가격차 정도, 시간당 임금, 단위노동비

용 지수

․생산성은제조업취업자 1인당부가가치액과수출액, 제조업부문의기업경영성과

․기술경쟁력은 과학 및 기술 인프라 수준, 기술무역 수지비, 삼극특허 건수,

R&D 집중산업 수출 시장 점유율, 제조업 부가가치액과 수출액 대비 중ㆍ고

기술 제조업 비중

․사업환경은 규제 및 제도, 노동 시장, 인프라

< 한중일 제조업 경쟁력 비교 지표 >

구분 지표 비고

① 요소 투입
- 제조업 부문 설비투자
-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 투자와 외국인 투자

노동 투입은 가격
경쟁력, 생산성 부
문에서 분석

② 가격 경쟁력

- 환율(실질실효환율)
- 대내외 가격차
- 제조업 분야 시간당 임금
- 제조업 단위 노동 비용 지수

③제조업생산성

- 제조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액
- 제조업 취업자 1인당 수출액
- 제조업 부문 기업 경영 성과

·매출액 증가율
·매출영업이익률

④ 기술 경쟁력

- 과학 ·기술 인프라 순위
- 기술 무역 수지비
- 삼극특허 건수
- R&D 집중산업 수출 시장 점유율
- 제조업 수출 대비 고기술 제조업 비중
- 제조업 부가가치 대비 중ㆍ고 기술 비중

-

⑤ 사업 환경
- 규제 및 제도
- 노동시장
- 인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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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투자 증감율 > < 제조업 투자 비중 >
(전년동기비,%) (%)

자료: 한국은행, 일본내각부,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BEA). 자료: 한국은행, 일본내각부,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BEA).

2) 제조업 경쟁력 비교

① 요소 투입

○ (제조업 부문 설비투자) 한국의 최근 제조업 투자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미국과 일본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 또한 전산업 설비투자 대비 제조

업 비중은 일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이후 미국과 일본의 제조업 부문의 투자 증가율은 상승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11년에 다시 하락

․한미일 제조업 부문의 투자 증가율이 2010년부터 플러스로 전환

․미국과 일본의 증가율 2010년 각각 1.1%, 0.6%에서 2011년 14.1%, 13.3%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반면 한국의 증가율은 2010년 32.5%에서 2011년 5.4%로 하락

- 전산업 대비 제조업 투자 비중은 일본, 한국, 미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

근 한국과 미국의 제조업 투자 비중이 점차 늘어난 반면, 일본은 축소

․일본의 전산업 대비 제조업 부문의 투자 비중이 2000년 31.4%에서 2008년

39.3%까지 증가 후 2011년 33.4%로 감소

․한국은 제조업 부문의 투자 비중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25.0%대 수준에

정체되었다가 최근 증가하여 2011년 32.4%를 기록

․미국은 전산업 투자규모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1.8%에서

2006년 8.1%까지 하락 후 2011년 10.6%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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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日의 제조업 직접투자 추이  > < 미국의 제조업 분야 직접투자 추이 >
(한국 : 억 달러, 일본 : 조 엔) (백억 달러)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은행, 일본 재무성.
주 : 순투자 = 외국인 직접투자 - 해외 직접투자.

자료 : 미국 상부부 경제분석국(BEA), .
주 : 순투자 = 외국인 직접투자 - 해외 직접투자

○ (제조업의 외국인 직접 투자와 해외 직접 투자) 해외직접투자는 한국과

일본의 순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순유입이 급증

- 한국과 일본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부문에 외국인 직접 투자 자

금이 줄어들거나 정체되어 있는 반면, 해외 직접 투자는 늘어나 순유출이 증가

․한국의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외국

인 투자는 2010년부터 감소하여 한국의 순유출이 2005년 19.5억 달러에서

44.0억 달러로 확대

․일본도 외국인 투자가 정체되어 있는 반면, 2009년부터 해외직접투자가 지

속적으로 늘어나 순유출이 2010년 25.1조 엔에서 35.8조 엔으로 증가

- 미국은 2004년 이후 외국인의 제조업 부문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면서 순유입이 급증

․미국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2004년 4,750억 달러에서 2012년

8,990억 달러로 연평균 8.3% 증가, 한편 미국의 해외 제조업부문 직접 투자

액은 동기간에 4,170억 달러에서 6,370억 달러로 연평균 5.4%증가

․제조업 부문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해외투자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순유입

이 동기간에 590억 달러에서 2,620억 달러로 약 4.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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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日 제조업 시간당 임금 추이 > < 韓美日 제조업 단위노동비용지수 >
(US $) (2002=100, 각국통화 기준)

자료 : 미국 노동 통계국(BLS). 자료 : 미국 노동 통계국(BLS).

② 가격 경쟁력

○ (시간당 임금과 단위노동비용)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낮음

에도 불구하고, 단위노동비용 지수가 가장 높아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인 요인

으로 작용

- (시간당 임금추이) 한국의 시간당 임금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으

로 나타나 생산비용 절감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2012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부문 시간당 임금은 20.7달러로 미국 35.7달러,

일본 35.3달러의 약 1/1.7 수준임

․한국과 미국ㆍ일본과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2007년 각각 13달러, 4달러까지

줄었으나 최근 다시 약 15달러로 벌어짐

- (단위노동비용지수) 하지만, 산출물 1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비용을 나

타내는 단위노동비용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일본의 단위노동비용지수는 2001년 102.6p에서 20011년 69.8p로 하락하며,

한미일 중 가장 낮은 수준임, 미국의 단위노동비용지수도 2001년 104.5p에서

2011년 85.7p로 하락

․단위노동 비용의 하락은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데 최근 미국과 일본의 단위노동비용 하락으로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개선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지수는 2000년 93.8p에서 2011년 101.8p로 상승하며, 미

국과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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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실효환율 > < 韓美日 대내외 가격차 추이5) >
(2000년 월평균=100) (생산자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

자료 : BIS.
주 : 1. Broad Indices 61개국 기준임.

2. 2010년=100지수를2000년=100으로다시지수화.

자료 : 한국은행, 미국노동통계국(BLS), Bank of Japan.
주 : 대내외 가격차는 생산자물가/ 수입물가임.

○ (환율과 대내외 가격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 실질실효환율이 상승하면
서 달러화와 엔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최근 한국의 대내외 가격
차도 상승하면서 한국의 가격경쟁력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

- (실질실효환율) 미국의 양적완화, 아베노믹스 등장으로 달러화와 엔화의
실질실효환율이 한국의 원화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한국 제품의 가
격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
․日엔화의 실질실효환율은 2013년 5월 61.3p로 역대최저치를 기록
․美달러화의 실질실효환율은 2013년 7월 현재 95.1p로 2002년 2월 108.1p
대비 12.0% 하락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2009년 2월 77.4p로 최저치를 기록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 7월 95.1p로 22.9% 상승

- (대내외가격차) 2009년 이후 한국의 대내외가격차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미국
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 생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대내외가격차는 생산자 물가에서 수입물가로 나눈 것임, 대내외가격차가 1
미만일 경우 국내 생산이 수입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

․한국의 대내외가격차는 2009년 2월 0.88로 최저치를 기록 후 지속적으로 상
승하여 2013년 6월 1.08을 기록

․미국의 대내외 가격차는 2011년 4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어 2013년 6
월 1.03을 기록, 이는 한국보다 0.05낮은 수준임

․반면, 일본의 대내외가격차는 2009년 1월 1.15를 기록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
면서 2013년 6월 0.83을 기록

5) 한국의 물가지수는 공산물 기준(2010년 평균=100), 일본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국내 기업 상품 물가지수, 수

입물가자수는 모든 상품기준(2010년 평균 =100), 미국의 생산자물가는 완성품기준(1982=100)을 2000년

=100기준으로 환산하였고, 수입물가(2000년 =100)는 모든 상품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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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日 제조업 1인당 수출액 > < 韓美日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액 >
(만 달러/1인당) (만 달러/ 취업자 1인)

자료 : WTO, OECD 통계를 이용하여 자체 계산.
주 : 제조업수출액/ 제조업취업자수로계산함.

자료 : UN, OECD 통계를 이용하여 자체 계산.
주 : (제조업실질부가가치액/ 제조업취업자수로계산함.

③ 생산성

○ (제조업 수출과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제조

업 취업자 1인당 수출액이 가장 높은 반면, 제조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

치액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1인당 수출액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가장 높은 가

운데, 미국과 일본과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짐

․2012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1인당 수출액은 11.3만 달러로 미국 6.9

만 달러, 일본 6.9만 달러의 약 1.6배 수준임

․한국과 미국ㆍ일본의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액 격차는 2000년 0.3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 4.4만 달러로 확대

- 한편,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액은 미국과 일본의 수준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짐

․2011년 기준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액은 미국 13.3만 달러, 일본 10.9만

달러, 한국 7.7만 달러 순임

․한국과 미국의 1인당 부가가치액 격차는 2000년 4.6만 달러에서 2011년 5.6

만 달러로 벌어진 반면, 동기간 일본과의 격차는 5.0만 달러에서 3.2만 달러

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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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  > <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
(%) (%)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US Census Quartely Financial Report, Ministry of Finance Japan
Financial Statement Statistics of Corporation by Industry.

주 : 매출액 증가액은 전년동기비임.

○ (제조업 부문 기업 경영 성과) 한국, 미국, 일본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

은 모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에서는 미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장성) 최근 한미일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0년 이후 하락세

․한국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0년 1/4분기 21.6%에서 2013년 1/4분기

-1.2%로 하락

․미국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도 2010년 2/4분기 16.6%에서 2013년 1/4분기

-0.9%로 하락

․일본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 2/4분기부터 마이너스였다가 2012년

3/4분기에 5.9%를 기록 후 다시 마이너스 전환

- (수익성) 제조업 부문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에서는 2011년 들어 미

국이 한국을 역전했고, 일본은 2012년 4/4분기부터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미국의 제조업부문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08년 4/4분기부터 개선되면서

2011년 2/4분기 7.9%를 기록하면서 한국(7.0%)을 추월

․한국의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1년 4/4분기 4.0%에서 2013년 1/4

분기 5.7%로 상승

․일본의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1년부터 2.0%대 후반에 정체되었다

가 최근 2분기 동안 상승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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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ㆍ 기술 인프라 경쟁력 순위 > < 韓美日 기술 무역 수지비 추이>

구 분 '00 '05 '10 '12 '13

과학

인프라

한국 20 13 4 5 7

미국 1 1 1 1 1

일본 2 2 2 2 2

기술

인프라

한국 21 2 18 14 11

미국 1 1 1 2 2

일본 9 9 23 24 21

(순위: 위) (배)

자료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0-2013.

자료 : OECD.
주 : 기술 수지비는 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임.

④ 기술경쟁력

○ 과학ㆍ기술 인프라 경쟁력, 기술무역 수지비, 삼극특허건수, 對 OECD

R&D 집중 산업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대부분이 미국과 일본 수준에 크

게 못 미치고 있음

- 과학 인프라 순위는 미국과 일본이 굳건히 1위, 2위를 지키고 있는 반면,

2010년 이후 한국 순위는 하락세

․한국의 과학 인프라 순위는 2009년부터 10위권 이내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0년 4위에서 2013년 7위로 하락

- 기술 인프라 순위는 한국이 미국에 비해 열위, 일본에 비해 우위를 차지

하고 있음

․기술 인프라 순위는 1위를 지켜오던 미국이 2011년부터 홍콩에 밀리면서 2

위를 기록

․한국과 일본은 2005년 각각 2위, 9위에서 2013년 11위, 21위로 하락

- 한국의 기술무역 수지비는 일본과 미국 수준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음

․2011년 기준 한국의 기술무역 수지비는 0.4배로 미국 1.5배, 일본 5.8배보다

크게 낮은 수준

․일본의 기술무역 수지비는 2000년 2.4배에서 2011년 5.8배로 크게 상승한 반

면, 미국은 동기간에 2.6배에서 1.5배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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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삼극특허 건 수 > < 對 OECD R&D 집중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
(건) (%)

자료 : OECD. 자료 : OECD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계산.

주 : R&D집중산업은 제약 산업, 항공 산업, 전

자산업, 사무기기 및 컴퓨터 산업, 기계 산

업 등 5개 산업을 의미함.

- 한국과 미국ㆍ일본의 삼극특허 건수의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여

전히 한국과 7∼8배 차이가 남

․2011년 기준 한국의 삼극특허 건수는 1,709건으로 미국 12,649건의 1/7.4배,

일본 13,705건의 1/8배 수준에 불과

․일본과 한국의 삼극특허 건수 격차는 2000년 한국의 18.9배에서 2011년 7.5

배로, 미국과는 동기간에 20.3배에서 8.0배로 축소

- OECD국가의 R&D 집중산업 수출시장 점유율에서 한국과 미국ㆍ일본과의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한국은 미국의 약 1/3 수준에 불과함

․미국의 對 OECD R&D 집중산업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00년 24.8%에서

18.4%로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한국의 약 3배 수준임

․일본의 경우, 수출 시장 점유율이 동기간에 13.8%에서 7.9%로 축소되면서,

한국과의 격차도 8.0%p에서 0.7%p로 축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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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부가가치 대비 중ㆍ고 기술 제조업 비중 > < 제조업 수출 대비 고기술 제조업 비중 >
(%) (%)

자료 : OECD. 자료 : World Bank.

○ 반면, 제조업 부가가치 규모와 수출 규모 대비 중ㆍ고 기술 제조업 비중

이 한미일 중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 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대비 중

고 기술 제조업의 비중은 높아지고 제조업 수출 대비 고기술 비중은 점

차 하락세

- 한미일 중 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대비 중ㆍ고기술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비중도 지속 확대

․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대비 중ㆍ고기술 제조업 비중이 2000년 54.4%에서

2009년 60.1%로 확대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동기간 43.7%, 47.9%에서 43.6%, 47.0%로 소폭 축소

- 제조업 수출액 대비 고기술 제조업 비중은 한미일 모두 하락세, 여전히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제조업 수출대비 고기술 제조업 비중은 2000년 35.1%에서 2011년

25.7%로 하락했지만, 미국과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

․미국과 일본도 각각 동기간 33.8%, 28.7%에서 18.1%, 17.5%로 소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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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0 2005 2010 2013

정부정책의투명성

(10점만점, 높을수록개선)

한국 3.66 4.47 4.33 4.65
미국 6.16 5.59 4.46 5.78
일본 3.74 3.68 4.45 4.95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10점 만점, 높을수록 매력적)

한국 6.17 6.45 5.07 5.19
미국 6.98 6.87 6.46 6.63
일본 4.57 4.78 4.05 4.21

경쟁 합법화

(10점 만점, 높을수록

효과적으로 작용)

한국 5.00 5.71 5.35 6.00
미국 6.25 6.31 5.60 6.81

일본 5.78 5.40 6.47 7.05

지하경제

(10점 만점, 높을수록 개선)

한국 2.86 5.19 4.77 4.26
미국 3.62 6.31 5.52 7.33
일본 3.45 7.23 6.99 7.17

기업운용정도

(10점 만점, 높을수록 규제에

지원이 강화)

한국 4.57 4.61 3.43 5.01

미국 8.43 8.22 5.02 5.31

일본 5.28 5.65 5.47 4.49

지적 재산권

(10점 만점, 높을수록 보호)

한국 6.91 5.62 5.74 5.22
미국 8.76 8.00 8.10 8.39

일본 7.39 6.44 7.61 7.77

법인세율

(최대세율, 세전,%)

한국 28.0(2002) 27.0 22.0 22.0
미국 35.0(2002) 35.0 35.0 35.0
일본 49.0(2002) 46.29 40.87 42.05

⑤ 사업 환경

○ (규제 및 제도) 한국의 정부 정책의 투명성, 경쟁 합법화, 기업 운용정도
등 개선되는 반면, 지하경제, 지적재산권 등 악화되고 있는 부문도 존재
하는 가운데 여전히 사업에 대한 규제와 제도가 여전히 미국과 일본 수
준에 못 미치고 있음

- 정부 정책의 투명성, 경쟁 합법화 등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임
․한국의 정부정책의 투명성 점수는 2000년 3.66에서 2013년 4.65로 개선되었
지만 미국과 일본의 수준에 비해 낮은 상태임

․경재 합법화 점수는 2013년 기준 한국은 6.00으로 미국 6.81, 일본 7.05보다
낮은 수준임

- 지하경제에 의한 경제 손상도, 지적 재산권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개선되
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은 하락하고 있음
․한국의 지하경제 개선 정도의 점수는 2005년 5.19에서 2013년 4.26으로 하락
․지적 재산권 보호제도에서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5년 8.0, 6.44에서 8.39,

7.77로 개선된 반면, 한국은 동기간에 5.62에서 5.22로 하락

- 최고 법인세는 한미일 중 한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韓美日 사업환경 분석: 제도 측면 >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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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0 2005 2010 2013

노동 규제

(10점 만점, 높을수록

기업활동에 방해가 안됨)

한국 4.57 3.28 3.70 5.52
미국 6.86 6.55 5.74 6.14

일본 5.46 5.78 5.28 5.35

노동자와관계

(10점만점, 높을수록생산적)

한국 4.46 4.00 3.72 4.21

미국 6.58 6.86 6.51 6.61
일본 7.58 7.85 7.78 8.21

노동쟁의에 따른 손실 비용

(연간 손실근로일수/천명

거주자)

한국 33.65 23.23 13.21 10.57(2011)
미국 32.68 7.35 0.69 -

일본 0.59 0.06 0.11 -

숙련된 노동자

(10점 만점, 높을수록 쉽게

구할수 있음)

한국 5.89 6.11 4.52 5.31
미국 7.22 7.56 6.96 6.65

일본 6.46 6.84 6.87 5.88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

(10점 만점, 높을수록 쉽게

구할수 있음)

한국 6.29 6.09 5.74 7.06

미국 7.43 7.20 7.78 7.24

일본 7.03 6.76 7.39 7.92

○ (노동시장 환경)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노동규제, 노동자와의 관계가 경쟁 합법화, 노동 쟁의에 따른 손실 비용

등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임

․한국의 노동규제 점수는 2005년 3.28에서 2013년 5.52로 개선되면서 일본을

추월함

․노동자와 관계 점수는 2000년 4.46에서 2010년 3.72까지 하락했다가 2013년

4.21로 상승,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약 2배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남

․한국의 노동쟁의에 따른 손실 근로 수는 2000년 연간 33.7일에서 2010년 연

간 13.2일로 축소되었지만, 미국과 일본에 비해 10배 이상 차이가 남

- 한국의 숙련된 노동자,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 등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2013년 기준 숙련된 노동자 이용가능성 점수는 미국 6.65, 일본 5.88, 한국

5.31 순임

․자격을갖춘엔지니어 이용가능성은 2013년 기준으로 일본, 미국, 한국 순으로 높음

< 韓美日 사업환경 분석: 노동시장 >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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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0 2005 2010 2013

사업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

(10점 만점, 높을수록

기업활동에 효과적 도움)

한국 5.85 5.39 4.79 5.06

미국 9.41 8.27 5.63 7.03

일본 5.94 4.90 6.00 5.54

에너지인프라

(10점만점, 높을수록

적절하고능률적)

한국 6.15 6.94 6.96 6.99

미국 7.15 6.38 6.49 7.25

일본 6.29 7.26 8.31 5.24

IT 기술력

(10점 만점, 높을수록 쉽게

이용 가능)

한국 6.40 8.70 7.16 8.12

미국 7.24 8.68 8.61 8.59

일본 5.72 7.63 7.86 8.10

○ (인프라 정도) 사업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 에너지 인프라, IT 기술력 등

인프라 환경은 한미일 중 미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자를 위한 금융 및 은행 서비스 점수에서는 한미일 모두 하락세를 보

이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한국의 사업자를 위한 금융 및 은행 서비스 점수는 2000년 5.85에서 2013년

5.06으로 하락

․미국과 일본은 동기간에 각각 9.41, 5.94에서 7.03, 5.54로 하락했지만, 여전

히 한국보다 높은 수준임

- 에너지 인프라 점수는 일본이 2010년까지 가장 높았으나 2010년 이후 부

터는 미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에너지 인프라 점수는 2000년 6.15에서 2013년 6.99로 소폭 상승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점수는 2010년 6.49에서 2013년 7.25로 상승하면서 한

국과 일본을 추월한 반면 일본은 동기간 8.31에서 5.24로 급격히 하락함

- 한국의 IT 기술력 점수가 2005년에 가장 높았지만 이후 미국에 추월 당함

․한국의 IT 기술력 점수는 2005년 8.70에서 2013년 8.12로 급격히 하락한 반

면 미국은 동기간 8.68에서 8.59로 소폭하락

․일본의 IT 기술력 점수는 2000년 5.72에서 2013년 8.10으로 꾸준히 개선됨

< 韓美日 사업환경 분석: 인프라 측면 >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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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평가 및 시사점

○ 韓美日 제조업 경쟁력 비교 결과,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빠르게 개선되면

서 미국과 일본에 비해 뛰어난 부문도 있는 반면, 악화되거나 여전히 미

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하여 경쟁

력 약화가 우려

- 요소 투입 부문, 가격 경쟁력 부문에서는 미국과 일본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최근 한국은 제조업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이 급증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지수, 실질실효환율, 대내외가격차가 상승하여 가격경쟁

력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약화

- 생산성 부문, 과학기술 경쟁력, 사업 환경 측면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개선

되고 있는 부문도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비해 열위에 있음

․한국의 생산성, 기술무역 수지비, 삼극특허 건수, 규제, 노동시장 환경, 인프

라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 수준에 크게 못 미침

○ 향후, 미국과 일본 제조업 경쟁력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제조업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전

략 마련이 시급

- 국내 제조업의 부진은 고용과 성장여력을 저하시키고 경제회복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

○ 첫째,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규제 및 세제 등

을 기업 친화적 방식으로 전환하며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가정신을 제고

해야 함

- 생산기반이 세계화됨에 따라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만큼 국내 투자 환경

개선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국내 기업 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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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과도한 법적ㆍ제도적 규제를 완화하고 재무건전성 평가 등에

있어 과도하게 책정된 부채 비율 등을 현실화

․한-미, 한-EU FTA를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 적극적 유치

- 특히 중견기업의 비용 세액공제율을 확대 및 매출액 구간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화 하여 투자 확대 유도

- 신성장산업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 혜택과 저리융자 제공 등 투자지원책을 마련

- 경제자유구역 내 U턴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정 및 입부 우선권을 부여하고,

법인 및 소득세 감면 혜택 제공

- 경기침체로 위축된 사회 전반에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창업 인프라 확대하

는 등 기업가 정신을 제고

○ 둘째, 가격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 안정성 확보 방안과 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가 필요

- 한국 외환시장의 교란역할을 하고 있는 핫머니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

고, 외화레버리지 등 거시건전성 규제의 필요

- 환리스크에 약한 중소기업에 환 변동보험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장

기적으로 환리스크 관리기법 컨설팅지원을 통해 환위험에 대한 인식과 관리

능력 제고

- 동종, 이종 업계간의 제휴, 효율적인 조직 운영 등을 통해 기업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

- 국내 기업들은 가격경쟁력 우위에 대응하기 위해 원가 절감 및 품질 개선,

A/S 강화, 브랜드 인지도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비가격경쟁력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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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확대를 통한 제품의 고부가치화, 기술경쟁

력 제고, 부품, 소재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함

-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확대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에서 고부가가치 하이엔드(High-End) 제품의 비중을 높여야 함

-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 원천 연구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

- 핵심 부품 및 소재와 관련된 원천기술의 R&D 투자 확대, 산학연 연구네트워

크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야 함

○ 넷째, 미국과 일본의 보호무역주의 초래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마련

- 미국과 일본 내 제조업 활성화는 양국 업체의 위상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음

- 반면, 미ㆍ일 양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이 외국산 제품에 대한 통상압

력 강화 등 보호무역주위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

○ 마지막으로 향후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시 미국과 일본뿐 아

니라 주요국들의 성공사례 위주로 활용

- 미국과 일본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에 대한 분석 후, 국내 제조업 육성

전략에 적합한 벤치마킹 사례 발굴 및 활용

정 민 선임연구원 (2072-6220, chungm@hri.co.kr)

이부형 수석연구위원 (2072-6306, leebuh@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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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평 가 지 표 기 타

Deloitte & US

Council on

Competitiveness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지수

- 전세계 최고 제조업 경영자 550명의

설문 조사

인재기반 혁신

-연구자, 과학자 및 엔지니어링 수준과

가용성

-숙련된 노동력의 수준과 가용성

경제,무역,금융및세금관련시스템

-세율부담 및 제도 복잡성

-규제, 세금 및 경제 정책의 명확성과

안정성

인건비 및 재료비

-재료의 비용 경쟁력

-원료 가용성

공급네트워크

-현지 공급자의 비용 경쟁력

-제품 및 프로세스의 혁신을 위한 공급

기반 능력

법률 및 규제 시스템

-법률 및 규제 정책의 안정성과 명확성

-노동법 및 규제

물리적 인프라

-전기그리드, IT및 통신 네트워크의

수준과 효율성

-도로, 공항, 항만 및 철도 네트워크

수준과 효율성

에너지 비용 및 정책

-에너지의 비용 경쟁력

-에너지 인프라 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내수시장 매력도

-내수시장의 규모와 접근성

-현지경쟁강도

의료서비스 시스템

-직원 및 사회를 위한 우수한

의료서비스 비용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실행되는 규제

정책(오염및 식품안전)

제조업및 혁신에 대한 정부투자

-정부의 R&D 투자

-장기R&D투자를 위한 민관협력

상위 10개국 제조업

관련 지표

투입

-인건비($/시간)

-노동생산성(고용된 1인당

GDP)

-법인세율

-인구백명당연구자수

산출

-제조업 GDP 연평균

증가율

-GDP대비 제조업 비중

-총수출에서 제조업

비중

-혁신지수 점수

-삶의 질

-100명당 제조업

일자리 창출

< 참 고 >  

□ 기관별 제조업 경쟁력 평가 지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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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평가 지표 기타

UN,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Nation

-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 1인당 제조업 수출

- 산업집중도=(전제 제조업 대비

하이테크, 중간기술 제조업 비중 +

GDP 대비 제조업 비중)/2

-수출의 질=(전체제조업 수출 대비

하이테크, 중간기술 제조업 수출

비중+ 전체 수출 대비 제조업 수출

비중)/2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대비 비중

-세계 제조업 교역 대비 비중

IMD

기업능률 부문

- 생산성 및 능률성

- 노동시장

비용, 관계. 노동 기술력

- 금융

은행능률성, 주식시장 능률성, 재무

경영 능력

- 경영 능력

- 사고 방식(태도)와 가치

한국경제연구원

한국 산업별

경쟁력의 국제

비교

요소 투입

- 근로시간

- 고급인력 투입 비중

- ICT자본 투입 비중

- 에너지 투입 비중

- 자본장비율(K/L)

요소가격

- 임금지수

- 자본의 사용자 비용(금융비용,

법인세, 자본재 가격)

- 중간재가격지수

- 에너지가격지수

요소 생산성

- 노동 생산성

- 자본 생산성

- 중간 투입 생산성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 총산출 기준 총요소생산성

- 부가가치 기준 총요소생산성

EU KLEMS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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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E) 1/4 2/4

미국 1.8 2.8 3.7 1.2 2.8 0.1 1.7 1.1 2.5

유로지역 1.4 -0.6 -0.1 -0.2 -0.1 -0.6 -0.6 -0.3 0.3

일본 -0.6 1.9 4.8 -0.9 -3.6 1.0 2.0 3.8 2.6

중국 9.3 7.8 8.1 7.6 7.4 7.9 7.8 7.7 7.5

주 1) 2013년 연간 전망치는 IMF 2013년 7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8월 30일 9월 5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2.79 2.99 0.20%p

엔/달러 77.66 79.37 85.86 98.38 99.81 1.43￥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3238 1.3200 -0.0038$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4,810 14,937 127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3,389 14,065 676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2.88 2.99 0.11%p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110.0 1,098.4 -11.6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1,926.4 1,951.7 25.3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8월 30일 9월 5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107.70 108.36 0.66$

Dubai 104.89 92.89 107.99 111.78 110.14 -1.64$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291.16 290.71 -0.45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
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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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3.9 3.5 3.7 2.6 1.5 2.0 2.6

민간소비 (%) 3.1 1.7 2.4 1.2 2.2 1.7 2.1

건설투자 (%) -7.0 -2.6 -4.7 -1.9 -2.4 -2.2 2.5

설비투자 (%) 9.0 -1.3 3.6 2.3 -6.1 -1.9 1.0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137 294 431 395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109 174 283 270

수 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2,750 2,729 5,479 5,589

(증가율, %) 23.6 14.9 19.0 0.5 -3.1 -1.3 2.0

수 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2,641 2,555 5,196 5,319

(증가율, %) 26.7 20.2 23.3 2.3 -4.0 -0.9 2.4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7 1.6 2.2 1.6

실업률 (평균, %) 3.8 3.0 3.4 3.5 2.9 3.2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42 1,112 1,127 1,105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


